
신비로운 수목섬유 

숙성시간에 따라 품질 변화 

 

수목(樹木)에서 뽑아 낸 섬유질의 집합체인 펄프(pulp)는 보기에는 두꺼운 

판지(板紙)에 불과하다. 이를 녹인, 물엿같이 보이는 점액(粘液)에서 섬유의 

기본 성분인 셀룰로스를 뽑아낸다. “레이온” 섬유는 이 점액을 눈에 잘 보이

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멍이 무수히 많은 노즐(nozzle)을 통하여 국수 

뽑듯이 밀어내어 뽑는다.  

“숙성”은, 술 등을 적정온도에서 상당시간 보관함으로써 누룩이 골고루 잘 

뜨게 하여 술의 맛이나 양, 농도 등을 좋게 함을 말한다. 레이온의 경우도 

수목에서 섬유의 기본 성분을 뽑아 재생(再生)하는 재생과정(再生過程)에 셀

룰로스를 숙성(熟成)하는 공정이 있어 숙성시간에 따라 품질이 다르게 된다. 

일본의 M공장에서는 셀룰로스를 물엿 모양으로 추출(抽出)하는 공정과 이 

추출액을 섬유화하는 공정으로 크게 나누어 제조관리 담당자를 배치하고 있

다. 

그런데 섬유화 공정에서 트러블(trouble)이 생겨 가동중의 설비가 일시 정

지되어 숙성 탱크에서 비스코스(viscose)가 정상보다도 오래 머물러 있게 되

었다. 섬유화공정에서의 조정이 끝나 다시 시동하였더니 방사(紡絲)가 사절없

이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다. 보통은 이런 경우에 “비스·가스”라고 하

는 비스코스의 불량품이 상당량 생기지만 이 번에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

다. 숙성탱크에서 오래 저장되어 있었던 비스코스가 다 방출된 다음, 종전과 

같이 숙성된 비스코스를 방출하기 시작하자 “비스·가스” 발생량도 종전과 

같은 수준으로 돌아갔다. 



그 후 숙성시간과 방사효율간의 검증(檢證) 실험을 통해 숙성시간을 일정

시간 길게 하였더니 “비스·가스”의 발생량도 줄고 방출효율도 올라갔다. 그

리하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 하나를 더 발견할 수 있었다 


